
LPGA 레전드 vs 현역 스타 우정의 샷 대결

박세리(45)와 안니카 소렌스탐(52·스
웨덴), 로레나 오초아(41·멕시코)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
A) 투어 레전드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현
역 여자골프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의 샷 대결을 펼쳤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주최하고 LG전자
가 후원한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가
2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에서 열렸다.

환경 보전과 주니어 골퍼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친선 매치에는
LPGA 레전드를 대표해 박세리, 소렌스
탐, 오초아와 함께 로라 데이비스(59·잉
글랜드)와 크리스티 커(45·미국), 쩡야
니(33·대만) 등 6명의 레전드들이 참가

했다. 현역 선수로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효주(27)와 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 투어 간판선수들인 박민지
(24), 박현경(22), 조아연(22), 임희정
(22), 황유민(19)이 출전했다.

전반 9개 홀 포볼(2인 1조로 팀을 이

뤄 각자의 공으로 경
기해 더 좋은 성적을
팀 성적으로 삼는 방
식), 후반 9개 홀 포
섬(2인 1조 한 팀이
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진행
된 우정의 샷 대결은
추첨을 통해 레전드-
현역 선수들이 짝을
이뤄 펼쳐졌다.

최고령인 데이비
스와 최연소인 황유
민이 한 팀이 됐고,
오초아는 박민지와
호흡을 맞췄다. 소렌
스탐과 박현경, 커와

김효주, 쩡야니와 조아연, 박세리와 임
희정이 한 팀을 이뤘다.

3년 만에 박세리와 함께 대회를 치르
게 된 소렌스탐은 “한국에 올 때마다 기
분이 좋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좋은 취
지에 뜻을 함께 하고자 이번 대회에 참여

했다”며 “전 세계 골프계의 롤 모델인 박
세리가 초청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한 박세리는 “최근 몇 년 사
이 한국에서 골프 인기가 올랐지만 반대
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고 느꼈다”면서 “이번 대회
를 통해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기 전 ‘세리키즈’들을 위한 레전드
들의 레슨이 진행돼 골프 유망주들에게
색다른 경험도 선사한 이번 대회는 전반
포볼 매치에서는 전체 선수들의 버디 수
에 따라 기금이 적립되고, 후반 포섬 매
치에서는 우승팀 이름으로 1억 원의 기
부금이 조성됐다.

포섬 매치 우승은 2언더파를 합작한
오초아, 박민지 조가 차지했다. 전반 포
볼 매치에서 총 19개의 버디가 작성돼
1900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됐고, 대회
주최 측인 박세리 희망재단이 3100만 원
을 더해 총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추가
로 조성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필드에뜬박세리,나눔더하고온기채우고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인천 개최
소렌스탐·김효주 등 스타 한자리에
오초아-박민지 조 우승 기부금 1억

“열악한 훈련 환경 개선 계기 되길”

포섬 매치 시작에 앞서 박세리, 박현경, 안니카 소렌스탐, 임희정(왼쪽부터)이 10번 홀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세리는 임희정과 짝을 이뤘고, 소렌스탐은 박현경과 호흡을 맞춰 두 팀 모두 나란히 9개
홀에서 1오버파를 적어냈다. 인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포섬 매치에서 우승한 로레나 오초아(왼쪽),
박민지(오른쪽)가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언더파를 합작한 오초아-박민지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환경보전과 주
니어골프 육성기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기쁨을 누렸다. 인천｜주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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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투어 통산 2승에 도전했던 최
운정(32)이 3위를 차지했다. 딱 1타가 부족
해 연장에 합류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
지만 투어 14년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
줬다.

최운정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
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
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3 2억
7000만 원) 최종 3라운
드에서 버디 8개와 보
기 2개를 기록했다.
6타를 줄여 사흘간 합
계 16언더파 197타로
3위에 랭크됐다.

2009년 LPGA 투어
에 데뷔한 최운정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동료 선수들이 선정하는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주인공. 2015년 마라톤클래식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12월
4년 연상의 판사와 결혼한 뒤 올해 안정적
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 3위는

올 4월 디오 임플랜트 LA 오픈 공동 6위를
넘어서는 시즌 최고 성적이다.

최운정은 “8월 AIG 위민스 오픈 때 내
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뒤 한국에 돌
아가 가족들, 신랑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
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지난주부터 샷감
과 퍼팅감이 살아났고, 신랑도 와서 응원
해주고 해서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
던 것 같다. 올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루키’ 아타야 티띠꾼(태국)이 교포 대니
엘 강(미국)과 17언더파 196타 동타로 정
규라운드를 끝낸 뒤 연장 접전 끝에 승리
를 거두고 시즌 2승을 수확했다. 15번(파3)

홀에서 열린 첫 연장에서 파로 비긴 뒤
16번(파4) 홀에서 버디를 낚았다. 우승상
금 34만5000달러(4억9000만 원)를 챙긴
티띠꾼은 신인상 포인트 150점을 더해
1299점을 쌓으며 이번 대회를 12위로 마
친 최혜진(24·1161점)을 138점차로 따돌
리고 선두를 질주했다.

척추종양 치료를 마치고 지난달 CP 위
민스 오픈을 통해 필드에 복귀한 대니엘
강은 준우승 인터뷰에서 “내가 다시 플레
이 하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난 여기에 있다. 그래
서 행복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도헌 기자

최운정, 1타가모자라…시즌최고 3위마무리

LPGA아칸소챔피언십최종 16언더
1타 부족해연장 불발…티띠꾼 우승
7년만에통산 2승달성아쉽게놓쳐

최운정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
레이에서 3승을 보탰지만 미국의 프레지
던츠컵 9연승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
었다.

인터내셔널팀 소속 한국 선수 4명이
26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 할로 클럽(파71)에서 열린 프
레지던츠컵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
에서 3승1패로 선전했다. 김시우(27)와 임
성재(24)가 각각 저스틴 토마스와 캐머런
영을 1홀 차로 따돌렸고, 이경훈(31)도 빌
리 호셜을 3홀 차로 제쳤다. 막내 김주형

(20)이 맥스 호마에게 1홀 차로 패한 게 아
쉬웠다.

마지막 날 싱글매치 12게임의 결과까지
합산한 최종 점수는 미국팀 17.5, 인터내
셔널팀 12.5. 미국은 2005년부터 9연승을
달리며 통산 전적 12승1무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4명이 참가해 인터내셔널팀 12명 중 가

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한국은 이번 대회
인터내셔널팀 승점 12.5점의 절반인
6.25점(2인1조 결과는 따낸 승점의 절반으
로 계산)을 만들어내며 분전했다. 김시우
가 3승1패로 인터내셔널팀에서 유일하게
3승을 거둔 선수가 됐고 임성재 2승1무
2패, 이경훈 2승1패, 김주형 2승3패를 각
각 마크했다. 미국팀에서는 조던 스피스가
홀로 5승을 쓸어 담았고, 호마도 4전 전승
을 수확했다.

다음 프레지던츠컵은 2024년 캐나다 몬
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한국선수들 3승보탰지만…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마지막 날 싱글플레이서 ‘유종의 미’
김시우인터내셔널팀유일 3승거둬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DB손해보험이 문도엽의 우승으로 ‘위믹스 구단 랭
킹’ 6위로 올라섰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종료 후 위믹스 구단 랭
킹 8위로 내려앉았던 DB손해보험은 25일 끝난 ‘DGB금
융그룹 오픈’에 문도엽과 서요섭, 두 명이 출전해 구단
별 포인트 1000점과 우승을 차지한 문도엽이 1000점,
8위에 랭크된 서요섭이 310점을 각각 보태며 누적 2만
3669.3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2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
했다.

DB손해보험은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
‘LX챔피언십’ 우승자 서요섭에 이어 DGB금융그룹 오
픈 우승자 문도엽까지 2명의 챔피언을 배출하며 올시즌
우리금융그룹, CJ에 이어 3번째로 2명의 챔피언을 보유
한 구단이 됐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CJ가 2만6248.45포인트로 1위,
웹케시그룹이 2만5238.56포인트로 2위, 우리금융그룹
이 2만4766.46포인트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까지 웹케시그룹과 772.9포인트 차로 1위 자리
를 위협받던 CJ는 DGB 금융그룹 오픈에서 구단 별 포인
트 1000점에 공동 3위 배용준이 485점, 공동 33위 최승
빈이 102.5점, 공동 55위 이재경이 22점을 각각 획득하
며 누적 2만6248.45포인트로 선두 독주를 이어갔다.

휴셈은 구단 별 포인트 1000점에 공동 3위 윤성호가
485점, 공동 15위 백석현이 231점을 보태 누적 2만
134.4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3계단 상승한 13위를 마크
했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펼쳐
지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B손해보험 챔피언 2명 보유
위믹스 구단 랭킹 6위로 도약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의 아들 찰리(13·이상 미

국)가 4언더파를 쳐 자신의 공식대회 개인 최소타 기록
을 세웠다.

찰리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미션 인 리조트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주니어골
프 대회 노타 비게이3세 주니어 내셔널 챔피언십 최종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4언
더파 68타를 쳤다. 미국 골프매체 골프 위크는 “68타는
찰리가 공식 대회에서 적어낸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
라고 전했다.

아버지인 우즈가 직접 캐디를 맡은 가운데 만들어낸
기록이라 더 뜻 깊었다. 찰리는 이틀간 합계 4오버파
148타로 남자 12∼13세 부문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1위는 2라운드에만 6타를 줄여 이틀간 7언더파 137타를
친 대런 저우(홍콩)에게 돌아갔다.

우즈 아들 찰리, 4언더 개인 최소타 갈아치워


